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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SASF 2024
뉴스레터

3일간의흥미진진한대장정이이제막을내렸다.
참가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활도우미들과 한
국과학영재학교 클럽들의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
웃음과 감동을 함께 나눴다. 폐막식에는 특별히
한국과학영재학교 최종배 교장 선생님이 자리해
주셨고,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말씀으
로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. 1일차와 2일차
에 진행된 주제탐구발표, 연구프로젝트, 그리고
과학에세이 활동의 시상식도 있었다. 뛰어난 성

뉴스레터팀의한마디

짧지만 뜻 깊은 시간이 지나고, KSASF 2024의 마지막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시간입니다. 종이 속에 담아내지 못한 참가자들
의 노력과 열정,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, 저희의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이 사흘 동안의 기간을 조금이
나마 더 잘 기억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. 여러분과의 2박 3일은 뉴스레터팀에게도 매우 즐겁고 소중한 경
험으로 남을 것입니다. 특히, 다소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. KSASF
에 참가한 모든 학생 여러분이 값진 경험과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바라며,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. 언젠가
다시만나즐거운시간을보낼수있기를바랍니다.

- KSASF 2024 뉴스레터팀일동

KSASF 2024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. 아침에는 주제탐구활동 우수작들을 전시하고 관
람하는 시간을 가졌다. 참가자들은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고, 구경하고, 때로는 자신의
작품을 자랑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. 서로의 아이 디어의 우수성을

과를 낸 참가자들은 상을 받으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. KSA에서 다양한 활동을
통해 쌓은 소중한 경험들은 참가자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. 이번 행사에 참가한 친
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, 오늘 이
후로도 미래의 과학자로서 꿈을 향해
나아갈 것이다. 한국과학영재학교와
함께한 이 추억들이 그들의 마음속에
오래도록 남아, 멋진 과학자로 성장하
길 바란다.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, 모
두의 앞날에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바
란다.

인정하고 전시된 작품을 관찰하는 화목한
분위기가 이어졌다 . 아이디어를 교류하는
과정에서 작품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
토의하는 학생들도 종종 보였다. 마지막 날
까지도 이러한 모습으로 훌륭한 미래 과학
영재들의자질을 KSASF 2024에서보여준멋진
참가자들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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